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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학, 20개국 겨룬 
세계발명창의올림픽서 기술력 빛내
- 17~18일, 한국폴리텍대학 제15회 세계발명창의올림픽 공동 개최

- 20여 개국 1,000여명의 발명품과 겨뤄… 창의력·기술력 국제무대 입증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이 한국대학지식재산협회, 세계지식재산
연맹과 공동으로 주최한 '2026 제15회 세계발명창의올림픽(World 
Invention Creativity Olympic, WICO)'이 지난 17~18일 서울교육대학교 
사향문화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15회를 맞은 WICO는 전 세계 약 20개국, 1,000여명의 학생·기업인·
발명가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선보이는 글로벌 무대다. 심사는 
독창성·기술성·실용성·발표력을 기준으로 세계지식재산연맹 및 한국대학
지식재산협회의 위촉 전문 심사위원이 진행했으며, 18일 시상식에서 세계
대상·금·은·동상 및 정부 기관장상 등이 수여됐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한국폴리텍대학 학생들은 대상 및 금·은상을 석권하며 
한국 직업교육의 기술 역량 및 창의성을 국제 무대에서 입증했다. 

 대상(지식재산처장상)을 수상한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의 발명품은 
‘열 형상기억합금을 활용한 무전원 배터리 화재 진압 시스템’이다.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 시 전원 차단으로 기존 소화 시스템이 무력화되는 문제에 
착안, 외부 전원 없이 고열에 반응하는 형상기억합금이 자동으로 작동해 
배터리를 소화수에 침수시키는 완전 무전원 방식의 자가 작동형 시스템을 
고안했다.



 광주캠퍼스 대표 김형은 학생은 "배터리 화재 사고 뉴스를 접하면서 기존 
소화 시스템의 한계를 고민하게 됐고, 폴리텍에서 배운 소재·기계 원리를 
접목해 해법을 찾았다"라며 "학교에서 익힌 기술이 실제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한 값진 경험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겨루는 이 대회가 발명과 기술 창업에 대한 관심을 
전 세계로 확산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한국폴리텍대학은 앞으로도 
글로벌 지식재산 교류의 장을 넓히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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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관련 사진

▴ 18일, 한국교육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5회 세계발명창의올림픽 시상식에서 한국
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팀이 대상(지식재산처장상)을 수상하여 기념사진을 촬영
하고 있다.

   

▴ 대상을 수상한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의 발명품 ‘열 형상기억합금을 활용한 
무전원 배터리 화재 진압 시스템’ 모델링 사진

 (좌) 정상상태: 열형상기억합금 요소에 의해 배터리가 안전하게 위치
 (우) 작동상태: 화재 등 고열 발생 시 열형상기억합금 요소에 의해 자동 하강하여 

배터리 냉각과 산소차단



▴ 17~18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5회 세계발명창의올림픽에 참가한 해외 
학생들이 자신의 발명아이디어 전시 준비에 한창인 모습


